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맥주 소매점 판매 금지.. 불법 유통 우려

  인도네시아 정부가 16일부터 미니마켓 및 편의점에서 알코올 함유 
5%이하 주류 판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했다고 16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
다. 
  한편에서는 술 판매 제한으로 관광산업의 타격과 맥주 불법 유통이 우
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.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(일명 아혹) 자카르타 
주지사는 16일 “중앙정부의 규정을 따를 것”이라며 “하지만 이 규정의 
시행으로 주류 불법 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”고 말했다. 자롯 사이
풀 히다얏 자카르타 부지사는 술 판매 제한으로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지 
않기 바란다고 말했다. 자롯 부시장은 편의점 술 판매 금지가 인도네시
아 전체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며, 호텔이나 레스토랑, 
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술을 판매한다고 말했다. 편의점 세븐일레븐 프랜
차이즈 대변인 네넹 스리 물야띠는 정부 규정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자
사 매장 172개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. 
  한편 이슬람계 정당들이 지난 13일 술 판매와 음주를 전면 금지하고 
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
제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.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는 아
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 법안을 상정한 정당 측에서는 올해 안에 통과시
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. 살레 후신 산업장관은 14일 “지금까지는 주류 
생산업체와 유통업체에 책임을 물었고, 이제 소비자에게 책임을 물을 차
례”라고 말했다.
▢ 시사점
- 주류 관련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2015년 제 6호에 근거한 이번 
주류 판매 금지 정책 시행은 최근 조꼬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집권 
이후 ‘마약 척결’을 외치며 마약사범 등 관련 문제에 강경 대응을 해 온 
것과 맞물려 주류 판매에도 강경하게 대처함을 알 수 있다. 이에 더하여 
이슬람정당인 번영정의당(PKS)과 통일개발당(PPP)이 주류 판매 전면금지 
법안을 제출하면서 유통업계 및 주류업계, 관광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
으며, 인도네시아유통업자협회(Aprindo) 또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
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. 정부가 주류규제 정책 실행에 대해 굽힐 뜻
이 없음을 공고히 함에서 알 수 있듯이, 앞으로 주류품목에 대한 규제가 
점차 강화될 경우 관련 수출입 업체 및 유통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. 


